
당당하게 살기: 
권리 이해

뉴욕시에서 실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차별하는
것은 불법입니다. 여기에는 성 표현, 간성인, 겉으로 드러난 성별에 대해
차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이와 같은 보호 정책은 직장, 학교, 거주지, 공공
장소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됩니다. 뉴욕시 인권법(

)은 또한 보복, 차별, 괴롭힘, 선입견을 바탕으로 한 법 집행관의
프로파일링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합니다.

사람들은 직장, 거주지, 
공공 장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
권리가 있습니다. 이들의 성적 취향
또는 성 정체성 때문에 괴롭히거나
서비스를 거부하거나 불공평하게
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

2. 고용주는 성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
복장 기준이나 규칙을 강요할 수
없습니다. 

3. 이들은 선호하는 이름 및 대명사로
불리거나 성 정체성에 일치하는
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성 정체성의
‘증거’를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. 

4. 임대주는 성적 취향 또는 성
정체성 때문에 이들을 다르게 대할
수 없습니다. 즉 성적 취향 또는 성
정체성을 바탕으로 임대를
거부하거나, 더 많이 청구하거나, 
서비스를 제한하거나, 수리를
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또한
이들은 임대주, 직원, 다른
임차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지
않을 권리도 있습니다.

5. 고용주는 직원의 성적 취향 또는
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복지를
평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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